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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맞춘 세제혜택·정주여건…진정한 금융허브 요건”
금융중심지 심포지엄 발제2- 안순구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연구실장

민경진 기자 jnmin@kookje.co.kr  |   입력 : 2024-03-19 19:40:14  |   본지 2면

- 韓, 홍콩보다 조세·고용환경 열악

- 해외금융기관 유치 적극 나서야

19일 열린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순구 부산국제금융진흥

원 연구실장은 ‘부산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디지털·지속가능·해양금융 연계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안 연구실장은 IMF 금융위원회 등 국내외적으로 통

용되는 금융중심지 모델로 ▷종합금융중심지 ▷역외금융

중심지 ▷특화금융중심지 ▷역내금융중심지 등 네 가지

를 소개했다. 이중 종합금융중심지 모델은 런던 뉴욕과

같은 기존의 레거시 금융중심지를 이른다. 기축통화와 기

존 지위를 활용해 외환거래와 국제금융회사 유치 부문에

서 세계 정상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역외금융중심지 모

델의 대표적인 곳은 두바이와 파나마를 꼽을 수 있는데,

낮은 법인세와 세제 간편화를 추구해 해외 자본과 금융기

관을 유치하는 게 특징이다. 자산운용 선물 등 특정 금융

부분의 클러스터 조성에 중점을 두는 특화금융중심지 모

델로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가 대표적이다. 마지막 역내

금융중심지 모델은 높은 법인세와 복잡한 금융규제로 내

수산업과 자본시장과의 거래에 집중한다. 부산과 서울,

도쿄가 해당된다.

이어 안 연구실장은 아시아 주요 금융중심지인 싱가포르

홍콩과 한국을 비교했다. 싱가포르는 기존 내수 경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해 성공했

고, 홍콩은 1950~1960년대 중국과 서구를 잇는 가교 역할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센터로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

했다. 그는 “싱가포르보다 한국이 인구는 9배 많지만 1인당 GDP는 싱가포르가 8만2000달러이고 한국은 3만

2000달러로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며 “외환거래도 싱가포르는 세계 3위고, 금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중도 15%로 금융산업 발전에서 격차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제도 고용환경 외환시장 모두 한국의 조건이 싱가포르 홍콩에 비해 열세인 상황이다. 그는 “한국은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높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고용환경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최대 주 52시

간 노동을 허가하고 있으나 홍콩 싱가포르는 자유로운 고용환경으로, 외국기업 유치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

명했다.

안 연구실장은 부산이 진정한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려면 규제 완화, 정주 여건의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특구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유

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싱가포르형 자유금융시장 조성으로 해외금융기관과 자본유치에 대한 구상도 필요하

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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